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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산기술력과 대규모 저장능력은 유투브를 비롯

한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 상의 영상물 포탈서비스

를 늘렸고, 휴대기기를 이용하는 영상제작이 손쉬워

졌다. 엄청난 물량의 영상물들이 등록되면서 영상검

색과 재활용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영상물의 

물리적 특성인 이미지나 사운드가 감각적으로 이용

자의 시선을 끌고 주목하게 만든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영상물 요약은 지각 수준에서 시청자의 관심

을 끄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식별해 내는 과정에 그치

지 않는다. 주목을 끄는 것이 특정한 이미지나 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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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상요약에서 

주변적일 수 밖에 없다. 주제 관련성이 낮은 사운드

와 이미지는 영상물 요약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다.

영상물의 주제는 짧은 개별 쇼트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영상요약기술은 시청각 채널을 통해 전달되

는 화면상의 물리적 자극보다, 이들에 의해 촉발되는 

조금 더 추상적인 수준의 인지적이고 의미적인 내용

과 관련된다[1].

영상요약은 오랫동안 화면상의 특징을 압축하는 

자동화의 연구분야로 간주되어 왔다[2]. 자동영상요

약은 화면 색조, 형태, 움직임, 언어, 자막 등의 유무

를 이용한다든지, 인물이나 물체의 움직임의 속도,

컷변화의 속도, 사운드 세기나 이들 요소들에 의해 

야기되는 시청자들의 잠재적 정서상태에 대한 추정

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또는 연속된 프레임들간의 차

이에 주목하여 쇼트경계를 자동으로 찾는 찾는 기술

에 의한 좀 더 효율적인 영상요약 방법을 개발해 오

고  있다. 하지만, 영상물에 포함된 요소만을 이용하

는 이러한 ‘내재적’(internal) 영상요약기법들은 ‘의

미격차’(semantic gap) 문제를 야기시킨다[3]. 다시 

말하면, 이용자들이 자동영상요약의 결과물과 실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추론한 주제적 의미들(topical

semantics)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

한다. 의미격차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외부 시

청자 반응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4]. 그 중에서도, 시청자의 두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외부자극에 대한 의미적 처리과정을 살펴

보기 위하여 최근 들어 뇌파측정을 이용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5-7]. [6]은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유

발전위반응과 관련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유발전위

반응의 차이는 Pz채널의 450ms이후에 나타나서 매

우 긴 잠재기(757ms)를 보인다고 기술하였다. [7]은 

잠재기 전체를 구간별(0-150, 150-300, 300-500, 500-

800)로 나누어 분석하고, 제시된 단어가 사진의 주제

와 관련되는 정보에 따라 각기 다른 유발전위 반응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단어와 

단어, 단어와 사진의 의미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

에서조차 관련성 판단은 매우 긴 잠재기를 보였음에

도, 유발전위(ERP) 실험에서 동영상을 사용하는 대

신 정지화상이나 수초의 매우 짧은 비디오 클립을 

사용하여 매우 생소한 자극을 이용함에 따르는 실험

연구의 외적 타당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요약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주제통합의 

의미적 정보처리과정과의 논리적 관계를 제대로 지

적하지 않고 있는 내적 타당성의 문제도 있다.

자동영상요약의 ‘의미 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 좀더 새로운 접근방법을 필요하다[8]. 새로운 접

근법은 몇 가지 다른 기본가정에 기초한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잘 편집된 영상물 한편의 상영을 

“동일한 주제하에 편집된 일련의 쇼트들을 연속적으

로 제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피험자들이 자연스

러운 환경에서 하나의 영상물을 시청하는 동안 뇌파

를 측정한다. 그런 다음, 영상물의 전체주제와 개별 

쇼트들의 주제관련도를 시청후 별도로 측정하여 이 

주제관련도 정보를 동영상 시청시의 뇌파측정자료

에 통합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접

근방법의 기본가정들의 실증적 근거를 상세하게 검

토하는 한편, 개별 피험자의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SNR)를 피험자의 개별특

성으로 하여 주제무관 쇼트의 식별에 N400이 기여하

는 정도를 살피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긴 잠재기 유발전위의 특징

유발전위(Event Related Potentials, ERP)1)는 영

상물, 이미지 등의 외부 시청각 자극에 대해 생체 감

각기관이 반응하여 일으키는 전기적 신경신호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전달과정에서  비롯되는 대

뇌 내부의 감각수용과 관련 기억의 검색과 인출 및 

의미정보의 통합과정에서 비롯되는 전기적 신호를 

두뇌외피에 전극을 배치하여 측정한 낮은 전압의 전

1) 유발전위의 영어적 표현은 “evoked potentials”이 적절하
지만, 일반적으로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
tials)와 혼용된다. 여기서 사건은 외부자극의 제시라는 
자극의 물성에 직접 관련되는 외부사건일 수다. 이런 의
미에서 외부자극의 물성에 의해 직접 자극받은 뇌파반응
을 외재적(exogenous) 유발전위라 하기도 한다. 이에 비
하여, 외부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전적으로 내부 
인지사건에 의해 유발된 전위라는 뜻에서 내재적(en-
dogenous) 유발전위로 구분한다. 때로 외부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외부사건유발전위만 유발전
위(evoked potential)라 부르고, 전적으로 내부적인 인지
사건을 반영하는 유발전위는 따로 발현전위(emitted
potentials)라 부르기도 한다[9, 127쪽, 각주1]. 다시 유발
전위를 외부제시자극의 성격에 따라, 시각(Visual) 자극
인 경우 VEP, 정지상태(Static State)의 시각자극인 경
우는 SSVEP, 청각(Audio) 자극인 경우 AEP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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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신호를 측정한 결과이다. 유발전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9, 10]. 첫째는 외부자극과 직접 연관된 

감각자극 유발전위(sensory ERPs)이다. 시청각, 후

각, 미각 자극 또는 피부 전기자극에 따른 50-150ms

짧은 잠재기의 뇌파반응을 말하며, 흔히 외재적

(exogenous) 유발전위라고도 한다. 시각적 감각정보

처리는 시신경 다발이 밀집해 있는 후두엽의 두피전

극(O1, Oz, O2)에서 짧은 잠재기의 외재적 전위차를 

관찰할 수 있으며, 청각적 감각정보 처리는 청신경 

다발이 밀집해 있는 측두엽의 두피전극(T3, T7, T4,

T8)에서 자극제시후 100ms정도의 짧은 잠재기에서 

나타난다.

둘째는 긴 잠재기(long latency)의 전위로, 최초 사

건제시후 250-450ms 시점에서 나타나는 전위차의 

변화이다. 긴 잠재기의 뇌파도 외부자극의 감각정보

와 관련되지만 비교적 자율적인 의미정보의 인출과 

기존지식과의 의미적 결합과정이 결부되면서 더욱 

늦은 잠재기를 나타낸다. 외부자극으로 유발된다는 

점에서 유발전위(evoked potentials)라고 통칭하기

도 하지만, 내부적 두뇌활동에 따른 반응이라는 점에

서 외재적 유발전위과 구분하여 내재적(endoge-

nous) 유발전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셋째는 동작 유발전위차(motor ERPs)이다. 외부

자극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일정한 동작이 요구하는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위차로, 실험에서 요구된 

신체행동에 선행하는 자율신경반응(voluntary neu-

ral responses)에 따른 뇌파반응이다. 예를 들면, 표

적 자극과 비표적 자극에 각기 다른 단추를 누르도록 

요청된 유발전위실험에서 피험자는 자극식별과 판

단의 과정에 이어 정해진 단추를 누르기 위한 손가락 

동작을 통제하는 신경계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뇌파가 관여한다. 실험에 따라 정해진 단추를 고르기 

위한 안구운동이나 암묵적인 동작통제에 관여하는 

사고내용에 따라 눈이나 입 주위의 근육 움직임에 

관여하는 신경계통이 활성화하면서 발생하는 뇌파

반응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잡파가 있다. 뇌신경세포의 활동과 무

관한 전위차의 변화는 잡파라 불린다. 여기에는 눈깜

짝이로부터 비롯되는 얼굴근육의 움직임에 의한 전

위차(EOG)와 심박활동과 혈관움직임에 따른 전위

차(ECG) 등의 생체잡파는 물론, 컴퓨터나 전기조명

등 주변의 전자장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잡파

도 포함된다. 생체잡파는 피험자의 신체활동에 의한 

생체신호에 따른 뇌파이다. 몸움직임이나 안구의 운

동 또는 눈깜짝임, 안면근육의 활동과 피부전위의 발

생등이 원인이다. 환경잡파의 대표적인 예는 국내 교

류전원에서 발생하는 60Hz 주파수를 들 수 있다. 환

경잡파를 예방하는 차폐장치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의 쇼트들이 영상물 전체의 

주제와 관련되는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긴 잠재

기의 전위차에 해당하는 N400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실험에 동작관련 뇌파반응은 포함되지 않으며, 자극

제시후 250ms 까지 나타나는 외재적 뇌파는 분석에

서 제외하고, 잡파는 분석시 수작업으로 제거한다.

2.2 배경뇌파의 정의

일반적으로 유발전위실험에서 배경뇌파(back-

ground brainwave)는 외부자극이 제시되기 전의 편

안한 대기 상태로 개념화되며, 실제 실험에서는 관례

적인 시선고정점(fixation cross)에 이어 제시되는 검

은 화면(black screen)에 대면한 피험자의 뇌파로 조

작적 정의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물안에 

편집으로 포함된 개별 영상쇼트들을 관찰단위로 하

여, 쇼트의 교체 직전 피험자의 편안하고 각성된 대

기상태로 개념화하고, 시선고정점이나 검은 화면의 

삽입없이 앞서 쇼트의 정보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다

음 쇼트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동안의 피험자 뇌파로 

조작정의 된다.

교체되는 쇼트들의 경계에서 피험자들은 새로운 

쇼트의 내용을 유발전위 실험의 자극처럼 반응하는 

한편, 쇼트교체 직전 앞서 쇼트에 대한 정보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다음 쇼트를 기다리는 피험자들의 대

기상태가 편안한 각성상태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

가 있다. 다만, 배경뇌파를 새로운 신호자극이 제시

되기 전 편안한 각성 상태의 뇌파로 개념을 공유한다

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기

존의 유발전위 관례처럼 시선고정점과 검은 화면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조작정의를 사용할 때는 그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동영상 쇼트가 제시되기 전 앞선 

쇼트의 잔상이 남아 있는 화면을 바라보는 짧은 휴지

상태의 시청자 유발전위반응을 관례적인 배경뇌파

의 조작 정의에 따른 시청자 유발전위반응과 비교하

여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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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피험자 전체의 자료를 통합할 때 배경뇌파의 두 

가지 다른 정의에 따라 측정한 배경뇌파와 그에 따른 

신호잡음비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핀다.

연구가설 1: 동영상 시청시 연속제시되는 쇼트의 

주제관련성 판단에 대한 유발전위분석의 배경뇌파 

정의에 따른 배경뇌파의 크기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

라 자극제시전 시선고정점과 검은 화면을 제시했을 

때의 배경뇌파의 크기와 다를 것이다.

2.3 평균화 방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유발전위분석은 개별 피험자에게 동

일자극의 반복제시에 따른 다수 에포크의 전위차를 

평균할 뿐만 아니라, 실험참가자들의 개인간 차이를 

무시하고 개별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동일자극의 반

복제시결과를 모두 통합분석한다. 평균값을 이용하

는 통합분석은 평균화(averaging)라고 하는데, 반복

제시되는 자극에 의한 유발전위는 일정하게 반영되

지만, 상호간 독립적인 반복실험의 잡음들은 서로 상

쇄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실험기기와 생체움직임에 

따른 잡파에서 비롯되는 잡음의 상호독립성 가정은 

타당하다. 하지만  실험참가자들의 개인간 차이를 무

시하는 대신 개인차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분

석에 포함하여 개인차이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효과

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연구가

설 1이 피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의한 배경뇌파를 

자극제시전 시선고정점과 검은 화면을 제시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것처럼, 연구가설 2는 

개별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정의한 배경뇌파의 분석

에서도 자극제시전 시선고정점과 검은 화면을 제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다.

연구가설 2: 두 가지 다른 배경뇌파 조작정의에 

따른 측정 결과는 피험자별로 구분해서관찰할 때도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4 N400효과

평균화에 따른 에포크간 그리고 피험자간 유발뇌

파 동질성 가정은 엄밀한 검증의 대상이다. 일반적인 

평균화 과정에서 개별 에포크의 특성을 고려되지 않

는다. 내재적 사건에 의한 뇌파발생의 결과로 포착되

는 짧은 내재적 유발전위의 경우에도 개별 에포크들

이 이루어지는 실험상황의 변화와 동일한 자극에 대

한 피험자의 피로누적과 학습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유발전

위들을 완전하게 분석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아직까

지는 어렵다. 관련되는 요인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도 못한 단계이므로 반복제시되는 동일자극이 동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뇌파반응조차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짧은 잠재기의 감각정보에 대한 

즉각적 뇌파반응의 경우조차 동일한 뇌파반응을 가

정하기 어렵다면, 더욱이 주제관련도를 다루는 본 연

구가 관심을 두는 긴 잠재기의 뇌파반응이 동일할 

것으로 간주하기는 더욱 어렵다. [5]는 동영상의 주

제관련도 연구에서 N400효과를 도입하였다. 단어간 

주제관련도를 연구한 언어학의 문헌은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1]. 크게 보아 [6]과 [7]도 N400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연구가설 3-1: 영상물 시청시 개별 쇼트의 주제관

련성에 따라 긴 잠재기의 차별적 유발전위 뇌파유형

을 보일 것이다. N400 효과와 관련하여, 전극위치 

Fz, Cz, Pz에서 450-800ms 잠재기의 주제무관 쇼트

들에 대한 음전위 최저값은 주제관련 쇼트들에 대한 

음전위 최저값보다 더 작을 것이다.

평균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개별 피험자

들 뇌파자료를 통합분석하는 점이다. 흔히 대학생을 

이용하는 뇌파실험에서 피험자들간의 동질성을 가

정한다. 하지만, 동질적이라고 가정된 피험자들의 유

발전위 반응도 동질적인지는 가정하는 대신, 이를 실

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험자들은 오랜 

생애주기에 따라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을 달리할 것

이다. 이러한 차이는 감각수준의 외부자극에 대한 짧

은 잠재기의 유발뇌파반응에서는 물론, 의미수준의 

내부사건에 대한 긴 잠재기의 유발뇌파반응에서 더

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한 피험자에게 제시된 동일

자극의 반복제시에 따른 여러 에포크들간을 통합하

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피험자들간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N400 효과

에도 달리 작용할 수 있다. 같은 수준의 신호잡음비

라도 배경뇌파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다. 배경뇌파가 작을수록, 신호잡음비가 클

수록 유발전위 분석이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기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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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엄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주제

무관 쇼트들에 대한 시청자의 N400 효과는 배경뇌파

에 민감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연구가설 3-2: 주제무관 쇼트들에 대한 N400효과

는 피험자의 신호잡음비가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3. 실험절차

3.1 실험대상

실험은 대학생 25명에게 이들의 두피에 설치한 32

개 채널의 전극을 통해 뇌파를 측정하는 동안, 개별 

피험자에 대한 실험절차는 두 개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의 피험자 임무는 자연스러

운 상태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되 영상물 시청 후에 

개별 쇼트들의 주제관련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시간

을 가질 것이므로 영상물 전체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션의 임무는 미리 예고한 대로 이

들 동영상에서 포함된 쇼트들을 주제관련도에 따른 

평점을 매기는 것이었다. 두 세션 모든 과정에서 피

험자 뇌파는 측정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6개 영상

물들의 각각에 9개씩의 쇼트들(총 54개 쇼트)의 주제

관련도를 평가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 측정한 주제

관련도에 따라 ‘주제관련 쇼트’와 ‘주제무관 쇼트’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첫 번째 세션 피험자별 뇌파자

료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영상물의 전체적인 주제

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는다. 피험자들은 스스로 영

상물 주제를 파악하고 개별 쇼트들의 주제관련 정도

를 추론하도록 요구되었다. 피험자별 54개 쇼트중 영

상물 후반부에 위치하는 26개 쇼트들만 분석에 포함

하였다.

3.2 실험자료

실험 데이터는 6개의 짧은 다큐 비디오들(첫 번째 

세션용)과 각 비디오에서 추출한 쇼트들(두번째 세

션용)로 구성되었다. 6개의 다큐  비디오들 중 4개는 

문화유산채널이 제작한 5분 다큐 비디오들을 줄인 

것이고, 나머지는 MBC 스페셜심리다큐(행복에 이

르는10단계)와 휴넷 감성다큐이다.

3.3 실험 절차

1) 준비단계: 뇌파측정을 위한 전극캡 착용과 함께 

실험절차에 대해 소개하였다(수 분 소요, 피험자에 

따라 차이있음).

2) 첫 번째 세션: 피험자 앞 50㎝에 위치한 24인치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에, 가운데 지름 1㎝의 흰 십자 

표시한 시선고정점 2초와 검은 화면 0.5초에 이어 동

영상(개별 동영상의 상영시간, 1.09∼2.11분)을 시청

하였다.

3) 두 번째 세션: 앞서 시청한 동영상에서 추출한 

9개의 쇼트들에 대해 주제관련 정도를 3점척도(1 주

제무관; 2 부분관련; 3 주제관련)에 따라 평가하게 

하였다. 개별 쇼트들은 원래 영상물에 포함된 상영시

간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2-10초), 주제관련도 평

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7초로 제한하였다. 각 쇼트들

도 제시전 시선고정점 2초와 검은 화면 0.5초를 사용

하였다. 주제관련도 측정은 뇌파측정의 잡파발생을 

우려하여 오른손의 세 손가락을 컴퓨터 자판의 화살

표 ‘←’(1; 주제무관) ‘↓’(2; 부분관련) ‘→’(3; 주제관

련)를 이용하였다.

4) 나머지 5개의 동영상들에서도 위의 2)번~3)번

의 절차를 반복하였다. 전체 실험시간은 피험자당 약 

26분이 걸렸다.

3.4 뇌파 측정

국제공용의 10～20 체계에 따른 뇌파 측정은 

Neuroscan Synamp amplifier(Compumedics USA,

El Paso, TX, USA)와 Ag-AgCl electrodes가 에 의

해 심어져 있는 32채널 Quick Cap을 사용하여 진행

하였다. 사용된 전극들에는 FP1/FP2, F3/Fz/F4,

F7/F8, FT7/FT8, FT9/FT10, FC3/FCz/FC4, CP3/

CPz/CP4, C3/Cz/C4, P7/P8, P3/Pz/P4, PO1/PO2,

O1/Oz/O2, T7/T8 및 TP7/TP8을 포함하였다. 뇌파 

표집율(sampling rate)은1,000Hz였다. 안구의 눈깜

박임이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수직안구전도

(vertical electrooculogram)는 좌측 안구의 위아래 

두 곳에서 측정하였고, 수평안구전도(horizontal

EOG)는 양안의 외안각(outer canthi)에서 측정하였

다. 기준 전극(reference)은 전체 전극 평균값(CAR)

을 이용하였다. 실험자료의 화면제시는 E-Prime을 

사용하여 뇌파측정자료의 자극제시점과 동기화하였

다. 주파수 대역은 40Hz 이하 전체 대역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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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뇌파분석

측정된 뇌파는 CURRY 7.09(Compumedics, El

Paso, TX,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피험자의 눈깜박거림과 같은 동작으로 생기는 잡음

은 공분산(covariance) 행렬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30명의 피험자들에게 수집한 뇌파 데이터 중에서 뇌

파 데이터의 품질이 낮은 5명의 뇌파 데이터를 제외

시켜 25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25명의 뇌파 데이터에서 자극(event)들을 

확인하여 각 피험자가 구분한 비적합 이미지(자극 

번호: 1), 부분적합 이미지(자극 번호: 2) 및 적합 이

미지(자극 번호: 3)로 구분된 에포크(epoch)을 생성

하였다. 기저선 교정을 시행하고, 이미지를 보고 나

서 적합성을 판단할 때까지의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

서 에포크의 길이는 -200∼1,000ms, 즉 자극 제시전 

200ms부터 자극제시후 1,000ms까지로 정하였다. 이

는 피험자가 각 이미지를 보고 1초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각 피험자

당 1.2초 짜리 에포크를 54개(6개 비디오에서 각 비

디오당9개 프레임들) 추출하여 피험자당 총 64.8초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성된 에포크 파일은 자극 전

-200ms값을 이용하여 기저선 교정을 시행하였다.

사용된 band pass filtering은 0.1～30Hz이고, 전체 

채널에서 파형의 음전위와 양전위간 차이(진폭)가 

–75∼75 ㎶를 넘으면 잡파로 간주하여 제거하였다.

3.6 통계분석

연구가설 1과 관련하여, 실험에서의 첫 번째 절차

인 동영상 시청시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와 두 번째 

절차인 주제관련도 평가시 쇼트에 대한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를 전체로서 비교하였다. 각각의 경우 신

호잡음비 크기를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2에 대해서

는 두 세션의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를 피험자 개인

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의 평균값 비교를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 3-1과 관련하

여 N400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별 총 54개 에

포크 중에서 피험자들의 주제 적합성 판정에서 일치

도가 높게 나타난 26개 에포크를 선택하여 주제관련 

쇼트들과 주제무관 쇼트들의 N400 잠재기에 해당하

는 기간동안의 음전위 최저값을 비교하였다. Fz, Cz

와 Pz에서의 N400 잠재기 음전위 최저값들에 대해 

‘주제무관’ ‘주제관련’을 개인내 요인(within subject

factor)으로 하고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의 피험자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고 낮은 차이를 개인간 

요인(between subject factor)로 하는 반복측정

(repeated measures)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3-2는 개인내 요인인 주제관련도와 신호잡

음비의 2-way 상호작용효과와 함께 주제관련도/신

호잡음비/배경뇌파간 3-way 상호작용효과를 분석

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구가설 1의 검정결과

주제관련도 평가시에는 개별 쇼트마다 시선고정

점과 검은 화면을 이용하였으나, 동영상 시청시에는 

쇼트들을 연속적으로 시청하였다. 두 절차에서 각기 

측정한 뇌파자료에 대해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의 

각기 다른 조작정의가 적용되었다. Fig. 1의 두 그림

은 모두 25명 피험자 모두의 뇌파자료 650개 에포크

(25명, 26에포크)를 통합하여 작성한 나비도표(32개 

전극위치의 유발전위뇌파를 중첩)들로, 윗 그림

(topic-relevance test)은 전통적인 유발전위실험에

서 자극제시전에 배치하는 시선고정점과 검은 화면

을 이용한 것처럼 매 쇼트 시작전에 이들을 배치한 

것이다. 아래 그림(video watching)은 동영상에서 연

속적으로 제시되는 유사한 쇼트들을 시청하면서 하

나의 쇼트가 새로 시작하기 직전 짧은 시간동안의 

화면의 동영상에 눈이 가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편안

한 각성 상태’를 배경뇌파로 간주하여 작성한 나비도

표이다. 아래 동영상 시청시 배경뇌파 측정시에는 시

선고정점과 검은 화면을 이용하지 않았다. 두 세션의 

뇌파측정시, 배경뇌파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가정들

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비도표의 외형적 모

양은 매우 흡사하다. 신호잡음비는 2배 이상 크게 차

이가 난다. 시선고정점과 검은 화면을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배경뇌파가 같으면 신호크기의 차이에서 신

호잡음비의 차이가 비롯되기 때문이다. 두 나비도표

의 MGFP(mean grand field potentials)은 주제관련

도 측정에서 5 ㎶ 정도였으며, 동영상 시청에서 2 ㎶

정도였다. 동영상 시청시 외부자극이라는 점을 명백

히 드러내지도 않고 시작하였고 시선고정점과 검은

화면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그 신호잡음비 값이 상

당한(reasonable) 기준인 10.0을 초과한다는 점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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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이다[12].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4.2 연구가설 2의 검정결과

연구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도 예측한 대로였다.

연구가설 2는 두 가지 다른 배경뇌파 조작정의에 따

른 측정 결과는 피험자별로 구분해서관찰할 때도 서

로 다르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였다. 개별 쇼트들을 

자극으로 간주하고 측정한 피험자별(n=25) 배경뇌

파의 크기는 평균 0.80, 표준편차 0.22의 분포였으며,

이는 첫 번째 세션(동영상 시청)시 연속제시된 쇼트

들 시청할 때에 측정한 피험자별 배경뇌파의 평균 

0.84, 표준편차 0.26인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반복측

정 척도 디자인을 이용한 통계적인 차이에 대한 t-검

증결과도 이를 뒷받침하였다(t=1.24, p=0.275).

개별 피험자별로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를 측정

한 결과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다. 시선고정점과 검

은 화면을 사용한 두 번째 세션의 전체 피험자자료 

통합분석시에 28.5였던 통합신호잡음비는 피험자 개

인별 자료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평균 8.34로 떨어

졌으며,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험자들의 신호잡음

비 값은 10.0기준 아래로 내려갔다. 외부자극에 의한 

유발전위반응의 크기는 그대로인 반면 사례수가 줄

어들면서 배경뇌파가 4배이상 커진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MGFP 그래프가 유발전위반응의 평균적 

크기를 약 5㎶ 이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피험

자 개인별사례수가 26첫 번째 세션의 신호잡음비는 

12.1였던 것이 배경뇌파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조작

한 경우에도 개인별 신호잡음비가 낮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동영상 시청시의 배경뇌파 정의가 달

리 조작되었던 점을 감안하자면, 동영상 시청시의 배

경뇌파의 크기가 전체 피험자 자료를 통합분석하였

을 때 16.2로 주제관련도 평가시의 16.7과 거의 같았

을 뿐만 아니라, 개별 피험자별로 분리 분석하였을 

때도 각기 0.80과 0.84로 4배 이상 커졌을 뿐 두 세션

Sessions(n=650) Butterfly plots & MGFP

Topic-relevance

test(background

EEG=0.167; max

SNR=28.5)

Video watching

(background

EEG=0.162; max

SNR=12.1)

Fig. 1. Comparison of Butterfly plots & MGFP of Video watching vs. Topic-relevance test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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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두 세션에서의 피험자 뇌파자료를 분리해서 분석

한 신호잡음비의 평균값이 각기 8.34와 4.59로, 그 t-

검정값의 통계적 유의도 수준은 높지만(t=58.14, p=

0.000), 앞서 지적하였듯이 개별 피험자별로 자료를 

분리 분석할 때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따른 실험조건에서도 피험자들의 신

호잡음비가 상당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라

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배경뇌파에 있어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동영상 시청시의 

신호잡음비들이 이 기준에 모두 미달하고 있다는 점

은 동영상 시청시에 주제 파악과 시청 쇼트의 주제관

련성 판단에 따른 유발전위반응이 매우 약했던 탓에 

기인한다. 실제로 동영상 시청시 전체적 MGFP가 2

㎶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Table 1의 칼럼별 자료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는 주제관련도 측

정시 –0.71 (p < 0.0001)로 상당히 높은 역관계를 

보였으나, 동영상 시청시 –0.38 (p = 0.054)의 비교적 

약한 역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호잡음비의 

정의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였다. 두 세션 배경뇌파간 

상관관계는 0.69 (p < 0.0001)로 매우 높았다. 두 세션 

신호잡음비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r = 0.14,

n.s.). 주제관련도 평가시에는 신호잡음비가 크지만 

동영상 시청시 신호잡음비는 작은 피험자 사례(Lee

JW, Yim JM)가 있었으며, 그 반대로 주제관련도 평

가시 S신호잡음비는 비교적 작았지만 오히려 동영

상 시청시 상대적으로 커진 사례도 있었다(Kim KS,

Choi YH).

Table 1. SNR’s for 25 Subjects over 26 Epochs

Subjects(25)
Topic-relevance test session Video watching session

Background EEG max SNR Background EEG max SNR

Kim KS 1.16 7.62 .89 7.46

Kim BW .62 7.15 .65 4.17

Kim A 1.25 4.84 1.04 2.71

Kim JH .90 7.12 .97 3.47

Kim JW .71 7.22 .75 4.04

Kim TJ .74 7.19 .76 4.22

Nam JW .78 6.31 .62 5.00

Park JS .98 6.63 .62 5.17

Park CY 1.02 5.00 .58 4.32

Paek JH 1.14 9.28 1.22 4.15

Shin DB .71 9.12 .59 5.16

Ahn JY .91 8.33 .70 5.49

Lee SY 1.29 7.54 .82 6.17

Lee JW .64 12.10 .70 3.49

Yim SH .92 7.58 .76 3.93

Yim JM .52 11.00 .60 3.85

Jang JH 1.57 3.08 1.54 2.68

Jung JY .65 8.74 .72 4.66

Cho JH .55 10.90 .69 4.68

Cho CY .85 8.64 1.00 5.41

Choi YH .63 8.05 .50 6.47

Choo JK .67 9.76 .75 4.62

Hong SS .63 11.60 .84 4.89

Hwang KH .59 12.50 .78 4.02

Hwang JT .69 11.30 .92 4.71

Mean(SD) .84(.26) 8.34(2.35) .80(.22) 4.5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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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연구가설 3-1, 3-2의 검정결과

연구가설 3-1의 검정은 반복측정 ANOVA 분석에

서 주제관련성은 개인내 요인으로 정의하고, 배경뇌

파와 신호잡음비를 개인간 요인으로 하여 주제관련

성의 주효과는 물론, 개인간 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

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상대로 주제무

관 쇼트들에서 N400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모두 

영상물의 주제와 쇼트들간의 주제관련도에 대한 인

지반응에 해당하므로 긴 잠재기에 Cz를 중심으로 그 

주변 전극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화면상의 쇼트

에 나타나는 감각정보에 대한 지각반응이라기보다 

파생된 의미정보에 대한 인지반응으로 파악된다. 연

구가설 3-1는 채택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Cz와 Pz의 전극위치, 잠재기 400

ms 시점에서  주제무관 쇼트들은 다른 쇼트들에 비

하여 뚜렷이 더 낮은 음전위 최저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피험자들의 뇌파자료가 더욱 민감하게 주제무관 쇼

트를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연구

가설 3-1과 3-2의 취지였다. Table 2의 분석결과는 

Cz와 Pz는 물론 Fz에서도 주제관련도의 강력한 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호잡음비와의 

상호작용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즉, 신

호잡음비의 정의상 주제무관 쇼트들에 대해 민감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신호잡음비가 높은 피험자

들보다 낮은 피험자들에게서 N400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보

기 위해, Cz와 Pz 채널의 자료에 대해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를 모두 포함하는 3-way 상호작용효과

를 추가로 검정하였다. 의미정보처리에 관련되는 것

으로 알려진 중앙엽과 두정엽 중앙부위의 전극 위치

에서 이들 변인간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밝혀졌다(Cz, F(1,21)=8.83, p=0.007; Pz,

F(1,21) = 12.6, p=0.002). 상호작용이 방식은 두 채널

이 같았으며, Cz의 3-way 상호작용의 방식을 결과

를 Fig. 2에 제시하였다. 배경뇌파가 작은 경우(Fig.

2의 좌측그림), 신호잡음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제

무관 쇼트의 음전위 최저값이 주제관련 쇼트들보다 

더 낮았다. 이는 앞서의 N400효과 예측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배경뇌파가 큰 경우(우측그림),

신호잡음비의 크기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보

여주었다. 신호잡음비가 큰 경우에는 주제관련 쇼트

와 주제무관 쇼트에 대해 모두 비교적 낮은 음전위 

최저값을 보인 반면, 신호잡음비가 작은 경우에는 주

제무관 쇼트에 대해서 매우 현저하게 낮은 음전위 

최저값을 보였다.

Table 2. Main effects of topic-relevance and Interaction effects with SNRs

N400 Effects

Main effect of Topic relevance and Interaction effect with SNR

Topic-relevance Main effect of Topic

relevance

Interaction effect

with SNRRelevant Irrelevant

Pf1
High SNR -3.70 -4.91

F(1,21) = 6.17* F(1,21) = 1.48 ns
Low SNR -3.16 -8.11

Pf2
High SNR -3.71 -6.38

F(1,21) = 6.58* F(1,21) = 0.25 ns
Low SNR -2.70 -7.73

Fz
High SNR -4.68 -6.02

F(1,21) = 10.74** F(1,21) = 4.17a
Low SNR -1.59 -7.41

Cz
High SNR -3.33 -5.58

F(1,21) = 24.05*** F(1,21) = 7.18*
Low SNR -1.18 -6.49

Pz
High SNR -2.51 -2.92

F(1,21) = 11.97** F(1,21) = 12.08**
Low SNR -0.38 -4.81

Oz
High SNR -2.96 -2.81

F(1,21) = 2.59 ns F(1,21) = 5.34*
Low SNR -1.69 -3.96

(*; p<.05, **;p<0.01, ***;p<0.001, figures in 3rd and 4th columns are means of minimum negative 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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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제안된 연구가설의 검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기존의 문헌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다. 애초 언어학

의 연구에서 N400효과는 제시된 단어의 의미가 피험

자의 실험상황으로부터 기대하는 의미와 다를 때 그

렇지 않은 때보다 더 큰 전위차를 보인 효과로서 개

념화되고, 피험자들은 400ms 시점에서, 앞서 제시된 

단어나 그림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 단어나 그림을 

보았을 때에, 주제와 관련된 단어나 사진을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음전위 최저값들을 보였다. 앞

서 논의한 것처럼 N400은 자극제시후 약 450-800ms

의 긴 잠재기에서 관찰되며, 외부자극의 직접적 처리

보다는 그에 따른 의미 처리과정이나 내부사건의 발

생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과 

단어의 주제관련성에 관해 연구한 Koelstra et al.는 

유발전위 연구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5].

Fig. 3은 앞서 살펴본 연구가설들의 검정결과를 일

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위해 쇼트시작점 이후 1000ms

까지의 Fz, Cz, Pz 채널에 한정하여 주제적합 쇼트와 

주제비적합 쇼트에 대한 유발전위패턴을 제시하였

다. Cz에서 비적합 쇼트들은 400ms이후에 다른 쇼트

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음전위를 지속적으로 보

여주면서 점차 낮아지다가 600ms이후에 기저선에 

가까워지는데 비하여, 적합 쇼트들은 400ms이후에 

양전위값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주제무관 쇼트들

에 대한 Fz의 유발전위 파형은 616ms에서, -6.25 ㎶

의 음전위 최저값을, Cz 의 유발전위 파형은 614ms

에서, -5.97 ㎶의 음전위 최저값을, Pz의 유발전위 

파형은 841ms에서, -3.86 ㎶의 음전위 최저값을 보

여주었다.

이 연구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

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한 채, 뇌파자료를 얻어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쇼트들과 주제와 무관한 

쇼트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영상

물 주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인지적(cogni-

tive)이고 의미적(semantic)인 정보처리과정을 거친

다. 따라서 뇌파실험에서는 외부 시청각 감각자극에 

의해 직접 유발되는 뇌파와 달리 화면위의 시청각 

영상과는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전적으로 이용자 

내부적인 심리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비교적 긴 잠재

기의 유발전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합리적

이다.

실시간 영상물 시청시에 이용자들에게 개별 쇼트

의 주제관련정도를 물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뇌파

는 주제관련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 별도의 인지활동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

연스러운 시청상태를 깨어버리고 외부적으로 개입

한 결과는 실험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할 것이다. 특

정한 뇌파반응이 있다해도 그 결과가 연구자의 요구

에 따른 내부적 사건의 결과인지, 자극이라는 외부적 

사건과 무관한 순수한 내부사건(예를 들면, 장기기

억 검색)의 결과인지가 애매해 진다.

앞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외적 타당도의 문제와 함

께 동일자극의 반복제시의 문제점과 여러 피험자 자

료의 통합분석을 요구하는 평균화 과정이 영상요약

을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또한 그 대안으로서 동영상 상영을 동일한 주

제 하에 편집된 영상쇼트들의 연속 제시를 유발전위 

Fig. 2. Interaction effect of topic relevance with SNR and noise level(Cz,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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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개별 에포크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배경뇌파의 정의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안과 관련된 기본가정들을 실

증적으로 검토하였고,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었으

며, 이 글은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의 결

과였다. 본 실험의 본 세션에서 동영상 시청실험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시선고정점이나 검은 화면

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동영상 시청과는 별도로, 개

별 쇼트들의 주제관련도를 측정하는 동안 시선고정

점과 검은 화면을 적용하여 각기 다른 배경뇌파의 

개념적의와 조작 정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방식

을 채택하였다. 두 세션에서 배경뇌파의 측정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같았으며, 주제관련도 측정세션의 신

호잡음비가 동영상 시청 세션보다 2배이상 크게 나

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결과가 배경뇌파의 차이가 

아니라 자극제시후 유발전위 크기의 차이에서 비롯

되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시선고정점과 검은 화면

을 이용한 주제관련도 세션은 전체 피험자를 통합 

분석시 신호잡음비가 28.5였지만, 피험자별로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많은 19건의 사례에서 신호

잡음비가 10.0이하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피험자의 신호잡음비가 10.0이상인 경우가 오

히려 6건으로 소수였다. 동영상 시청시 자료를 통합

분석하였을 때 12.1이었던 신호잡음비는 피험자 개

인별 자료분석시 25건 모든 사례에서 10.0이하로 떨

어졌다.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영상물의 주제를 제대로 파

악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영상물 시청이 끝나면 개별 

쇼트들의 주제관련 정도를 평가하도록 요구되었으

며, 영상물 주제와 쇼트의 주제관련도는 전적으로 피

험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피험

자들은 영상물을 보는 세션 동안은 물론 주제관련도 

평가 세션 동안에도 주제에 대한 생각에 골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험이 끝나고 피험자들에게 실

험에 대한 인상을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몇 가지 지적해 둔다. 이 

실험에서 쇼트내의 움직임은 무시하였다. 동영상 자

Electrodes ERP waveforms of visual shots

Fz

Cz

Pz

Fig. 3. ERP waveforms of topic-relevant visual shots(green) vs. topic-irrelevant visual shots(blue) during 0-1000ms 

period after visual shot on-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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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이용하는 유발전위 실험의 어려움은 하나의 자

극이 제시되는 도중 끊임없이 변한다는 점이다. 동영

상의 움직임은 1초에 30개 이상의 정지화상(frame)

을 겹쳐 제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망막상의 움직임 

지각이므로, 1개의 정지화상이 차지하는 실제적 시

간은 약 33ms에 해당된다. 이 실험에서 다큐멘터리 

장르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적 성격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은 비교적 느린 템포로 진행되며 

하나의 쇼트 안에서 큰 움직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 반면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널리 경험하는 전

형적인 방송영상(예, 뉴스영상, 스포츠영상, 광고영

상)은 매우 빠른 템포로 진행되므로, 이들 영상물 시

청시 쇼트의 경계에서 이 연구에서 관찰하였던 배경

뇌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영상물의 개별 쇼트들이 시작하기 직전 쇼트들의 

마지막 몇 개의 프레임들도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형적인 유발전위 실험에서 자극

제시전의 검은 화면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경우 배경뇌파 또는 잡음은 어

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쇼트의 신호자극에 대

한 감각적인 뇌파반응보다는 그 쇼트의 의미가 전달

되는 긴 잠재기의 의미적인 뇌파반응이 더욱 중요하

다. 쇼트의 정보처리는 쇼트시작이후 즉각적으로 이

루어지고 일단 하나의 쇼트에 담긴 단순한 자극정보

가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이후에는 외부자극의 감

각정보 처리결과를 의미처리과정으로 연결하는 내

재적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외부자극도 없고 내

부사건도 없는 일종의 기저상태에서 머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저상태가 실시간 영상물 시청시의 배경

뇌파에 해당한다. 검은 화면을 앞에 둔 피험자들의 

머릿속 내부적 사건이 전혀 없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선 영상물 쇼트의 잔상이 남아 

있는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시청자의 머릿속 배경뇌

파가 완전히 무심한 상태라고 가정하는 것도 타당하

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은 화면의 영상물을 시

청할 때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 실험실과 달리 일

반적 영상물 시청은 가정의 거실에서 이루어지듯 ‘편

안하지만 각성된’ 상태이며, 화면을 주시한다고 해도 

인지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동영상 시청시 동일한 주제 하의 

주제와 관련된 쇼트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화면

의 내용에 피험자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도 반복

적인 자극이 제시되고 주의집중이 요청된 매우 통제

된 실험실 환경과 거의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

던 이유일 것이다.

동영상 시청시의 배경뇌파에 대한 “편안한 각성 

상태”라는 개념정의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개념 ‘편안

한’과 ‘각성’이 서로 경쟁하는 셈이다. 따라서 신호잡

음비보다 배경뇌파가 큰 경우에 주제무관 쇼트에 대

해 더욱 큰 N400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두 번째 ‘각

성’ 개념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직전 시청한 

쇼트의 감각정보 처리 이후의 거의 자동으로 진행되

는 의미정보처리의 각성상태에서 주제처리와 무관

한 쇼트의 처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가? 동영상 시청시의 새로운 배경뇌파 정의를 

단순하게 잡음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진다. 더욱이, 주제무관 쇼트의 N400 효과에 미치는 

배경뇌파와 신호잡음비의 상호작용효과는 편안보다

는 각성에 더 무게를 두게 한다. 주제무관 쇼트는 주

제통합의 의미정보 처리과정에 불필요한 방해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며, 주제처리를 위해 각성된 상

태일수록 주제무관 판단은 빠르고, 주제처리를 위해 

더 많은 인지노력을 기우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그 실체가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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